
제4장 군포의 인툴 

1 조선시대의 인물 

1) 팍 황(郭 앨 샘롤년도 미상) 

곽황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71‘용)이 현풍c，;、風)이여 부사직 득생셉궤)의 아들이고 증병조 

판서 한뱅엽재)의 조부가 된다 1556년(명종 11) 연시 을파” 금저]하였고 장사링(짜11: 0，)을 지내던 

중 26시)에 요전(天折)하였고 후에 병조장익에 추증되었다 자는 경정(뚱‘ 1~'Jì)이다 

군포시 부곡동 산 115번지에 있는 팍황의 묘찬(캘돼)은 조선 후7에 세워진 비로 "14원수(때마때 

u)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센격石)에는 적연엔찌綠)과 안상원~R"<it)이 있다 지l앤iI1J떼)에는 

「곽황지묘j郭않之홍)，라 해세샘얀)로 썼으며 자정(子 12)은 5.7cm 이고 전연의 자경은 2.8cm 의 

해서。l며 찬- 서꺼써잊 훔 엉)의 기걷fol 없다 비의 상대는 양후하며 묘소에는 증숙1부인 모령악끼(펴 

폈朴E\;)와 함갱{}홉)하였고 상석(~石) ’ 향혹석(香뚫石). 혼유적(햇뾰石) ’ 즉석(足石). 계기) 

석(댐뼈石). 문인석(xA石)이 였다 

이 묘소는 1970년 장윈도 춘천시 온의동에서 천정t훨휴)한 것이다 

2) 김동헌(金흥111 : 1791-1869) 

김동헨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경(子쩨)이고 본관은 청풍{i려11\)이다 증조부 치후{뒀포) 

는 관찰사를 지내고 의정부 좌잔정에 추증되었피 조부 총쟁행正)은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청천권써 

川컴)에 봉해쳤으며， 아버지 명연(야7써)은돈녕부도정을지내고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는 중추부판사{에1樞\'(jtlj事)픔 지낸 남홍억(펴샤펌)의 딸이다 

1830넨순죄이에 토목과 건측에 관한 일을 관강하던 선공갱않I앞)의 감역(앓11)에 계수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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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침 부낀상적 당하였으므로 벼슬에 냐까지 않았고 1832년이1 세자익위사J감ι{ 미 子썩감f꾀피11씬) 

이 되었으며 이어서 요위사고'Hî짜끼 :R)， 사~얀시주부， -중훈부도λ~'" 페I(J(;I; ‘1')갚 기쳐 외직으로 

나가 입실현감 , 영천군수 광주부판관 • 당'，"부사 • 안F디F사 등니응 역임하였다 

1850'녕어1 천종이 즉위δ}자 퓨계는 1등정대부록 승진야고 콩조착의 • 호조상의 • 승갱원?우승지 • 

오위쟁五낌j1t) 청지중추부λH없知'1'피 1(1'1\) 릉윤 차헤로 역잉하었다 1860년(전웅 11)에 한성 

부우쉰{몇t，~If.f{i J') 이 되니 。l후에도 도송쁨총관· 공조장판· 등지 "1금부새同쩌J~~gηη Jq등 

을 역엄하고 경연듀진괜댄표감많'IT)이1 사임되었다 1862년에 강호F해슈{江야1f.f{iJ守)가 되었고 

1886년(고총 3)에 병조장판 릉을 지내고 공조판서와 지돈녕부 - 의끔무무}λ}이]까가 승진하였다 λI--"i'

어1 좌찬성과 우의정에 추증되고 효정('Ò" Ù)2! 시강f 내려졌다 요는 지금의 군표시 긍정옹에 았었대 

3) 김만기(金훌훌 1633 - 1687) 

깅만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I~I， 숙종의 장언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자는 영숙(水쩌)， 호는 서센쐐 

1])이며 아비지는 충정공{엄正公) 익겸(益쩌)이고 어머니는 증 정;영부인 해평융씨로 참판 지의 영에 

다 형조잠판을 지낸 장생(長生)으l 증손이고 이조창판을 지낸 1간(값)의 손자이며 생원 익경(깜1;t)의 

아들이다 『구운옹a을 지은 깅만현안때핑)이 그의 이우이다 민정땅후씌 아버지인 숙부 악회(삶:~) 

에게서 수학하였jζ며 송시열(宋뮤젠)의 문얀이다 

1652년(효종 4) 생진양사에 장원하고이등해 별시문괴에 응과 3인으로긍제i얘 장예원， 승분원 

주서， 설서를 역입하고 예조 영조약랑과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사간원 정언， 흥원L 무수찬， 부교리에 

잉영되었다 1657년에 교리로서 글올 옹려 F오례의(五채않)，의 꽉상저II(HP，폈11) 등 잘됐 것응 

개정하기름 청하였고 1659년 5월에 효종이 죽자 자의대"1m;갚大떠)의 적정(服굉)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기년섣(홉年說)을 주장하여 3년션을 주장하던 남인 윤션도U'쉽잃)를 공격하였다 

1660넨현종 4) 수찬이 되고 이듬해 응교 사복사정， 성균관λ}성， 의정부사안 동분송지플 거쳐 

1666년(현종 8) 전라도관찰사로 임영되었으나 편모를 떠나 열려 강 수 없다고 사양하니 대사간이 

되고 곧 조}승지로 옮겼다 이듬해 예조참의에 승진되었으나 콩 사직하고 그 후 판염윤에 제수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671 년(현종 13) 딸이 세자민이 되었고 이후 예조찬뺀1 승산 송문원 제조， 도응우 

부총관 관상감 제조를 경했다카 병조참판으로 옮겼다 이듬해 대사생이 되고 공 부제학므로 전보되었 

다가 양관대제학， 지성균관새 통지경연사에 동"1의금부샤를 겸임했다 

1673년 영등{월않)응 옮강 때 산릉도갱띠段tr.앞)의 당상관이 되었으며 1674년 7휠에 병조판서 

로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등얘 상소를 옹려 3년상윤 주챔였다 그 해 숙종이 즉위하자 묵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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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로서 영돈녕부새쩌았핑rlf'l')에 승진되고 당성부원군o디껏깨하랍)에 봉해졌다 그리고 총융사 

(엠1)(1，，)를 경함a로써 영권음 장〈샘}였고 김수영〈소닝 1M)의 천거로 대제학。1 되었다 

숙종 6년(1680) 경신환극이 일어났응 떼 훈련대장a로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냥인과 맞섰g며 

강만정(姜훔짧) 등이 허전의 서자 견(뿔)파증싣인 4극장권福읍君). 욕선군(쩌굉캠). 본평군{펴꺼F 

君)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말하자 이를 다스려 보시꽁신({체l功昆) 1 등에 책록되었다 

정서， 사가 외에도 제가서에도 달통하였으니 저서료 시운{다文) 16권과 r서석집(제:U JIJ， o] 있다 

-서석집J은 1701 년(숙종 27)에 간행된 활기본이며， 18권 9책으로 1701 년(숙증 27)에 손자 춘택(4 

패)이 수집 • 간행하였다 내용은 시(詩). 서(1+) • 게記). 받(없). 제문{정5t). 잡원얄文). 장 

(까). 전(좋). "1댐抗낌) 교서(敎밝) 상양운{上따;l，). 애젝문{킹깨文) 고제문{폼%앙文). 

치재원줬였x)' 꾀운{옮文) 서(뽑) 계(양). 소(빠). 시쟁짧狀) ‘ 지갇üt;찌). 파종). 부 

옥 등이 실려 었다 잭끝에 아우 만증{획필)의 망문아 있다 。] 책은 당시 서인과 닝인 사이의 격섬한 

당쟁과 정권두정에 얀한 내용이 많아 당갱사플 아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후는 운충공(文忠公)01며， 1719년(숙총 46) 현종 묘정에 11H향되었 

고 묘는 경기로 군포시 대야D]동 산1-12번지에 있다 대야마 전천억 우측 길로 감치 마을을 지나 

우측에 재섣이 있는데 이 재실 뒤에 있다 1992년 경기도 기념불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묘역 증$벼1 

는 대헝분묘가 8개의 호석에 들러 썽k겨 있고 그 앞 좌측에는 요표개 우측에는 숙종 어핑의 요표가 

있으며 그 앞 g펴에는 8각으1 tlJ닥적파 문인석이 각각 위치해 있마 1688년i숙종 14)에 세워진 묘표의 

에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진규가 금씨를 쓴 것아고 숙종 어핀의 묘표는 1699년(숙종 25)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묘표와 마찬가지로 비문은 송시일이 짓고 깅진규가 글씨블 쓴 것으록 4각익 기단위에 비선을 

그 위에다 첨석을 얹었다 

어필비는 1699년(숙종 25)에 세워졌으며 마연 상태는 양흐하고 미석에는 복연 • 탕초댄냄후校). 

통지주{교子It)가 있고 비의 전연 중%에 ‘어핑(00꽃)’이라모 숙증이 전서로 썼는이1 긍자의 지듭「은 

12.0cm 이고 행서의 글자 치름은 1 1.0an o l며 후연은 。}듣 깅진귀金~nlJi)가 짓고 예λ.1UJt콤)로 썼으 

며 끌자 지름은 23crr 이다 한펀 신도비는 1703년(숙종 29)에 세워졌고 개석은 단조옵고 대석에는 

운양이 없다 제액(짧없)에는 「광성부원군검공신도비(ò'tl써Ill'Ili'양金公깨)인때')，라고 아들 김진규 

(金IU)가 전서로 썼ξ며 자경(추찍)은 14.0an이고 음개않記)는 해서로 자경은 2.2띠이며 비문은 

송사열(宋따찌)이 지었다 

이긋 요역에는 안기 이외에 그의 아들 친구(IIi:JIi)와 손자 천택(휴뚫)의 묘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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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기 요억 

4) 김영언(金命써 1753-1830) 

김영연은 조션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영이고 본관은 청풍이다 조부는 갚찬사를 지내고 의정부 

작찬성에 추증된 치후{였필)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꽉 역엄하고 초1천군{ù~ 川쳐)에 강해진 총정(혜 

iE)이다 처는 중추부판새中댐M써황)를 지낸 난흥억(lBi까fi2:)익 딸이다 

1771 넌(정조 1)에 형인 희연과 합께 사마시에 퓨제등벼 벼슴긴에 나아가 본년부도정에 이르폈다 

죽은 후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는데， 효도와 전의로써 세싱에 알려졌다 묘는 꾼포사 금정똥 느EI울 

에 있었다 

5) 김진구(金생원 1651-1704) 

본관은 광샌Jt띠)， 자는 수봐순市)， 후는 만구왜 n"，op:짧)로 영돈녕부새써았뭔I(fτr;) 깅안기(~ 

해깊)의 이듣。l며 인정항후{f二댔王;;;)의 오빠이다 

1673년(현종 15) 사마양시에 합격하였고 1680，，(숙중 6)에 낸시 문:i'MIJ펴文퓨)어1 병:i'~p;jH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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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하고 사펜('k김)이 되어 :현종실흑{평;T:rI양)~ 수찬에 끼H-(져했다 이어 정언(正言) 헌납(~\ 

쩌). 교티(상理). 응교(꺼f생;z). 집위해흉) 응응 역임하였다 킹「승지(tι;읍). 수윈 부윤(，10m:府 

尹)이 되었으벼 1684낸숙종 10)에 전라도 관찬사가 되었다 1689년(숙증 15) 기사환국æe져텀) 

으로 님인이 정권을 장고 서인이 싣z}s}자 이에 앞서 검석쥔金쩌입)와 항깨 가혹한 수법으로 냥언을 

숙정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1694년 갑슬환국(대}처~!iì)으로 서 ~!ól 집권하사 호조창판” 기용펀 둬 도승지m땅담). 전라 

관찬사를 거쳐 1696년에는 강회유수(江후짧순). 세자가례부새 [11子嘉댐김1!1!1') 등을 역염하있다 

1698년(숙증 24)에는 한성부판윤(iVJ!urf씨尹)이 뇌어 도싱수축(홉11써11$찢)을 주장하였다 형조 

공조 호조의 판서쓸 역임한 두1 1700년에는 지돈녕부새知양'7'JIJ ')i)' 우 장잔{:{;~R}' 좌갑찬 

(左짖성)을 거쳐 1702년에는 판의금우새判잃셜Irf파)에 이르랐다 캉은권光앤컵)에 용해졌으며 

시호는 정언(쏠~，)이다 

요는 경기도 군포시 다|야u]동셰 있으며 신도"]명은 도극(때좌) 0]의원(주'iHM이 잦모 。}우 줌친 

(tt써) 진규(월士)가 묘표듣 지었다 

6) 김흘택(金훌훌 1670-1717) 

조선 중기의 문선이며 본관은 광산 지는 핵위{며il. 호는 북헨北빡)이다 아벼지는 호조판서인 

진구(쩌정)이고 어머니는 정경부인 한싼1씨로 지평 광직(光쟁)의 딸이며 할아버지는 숙종으-1 ;:>;J엔인 

반기(짜꿇)이다 

증조모 융씨에게서 학업을 익히고 종죠분 만휩짜휠)으로부터 운장을 배웠마 어려서부터 재잔이 

득이E얘 깅수엠金당띠)의 단복을 받기도 하였다 

노론의 중심가문에 속하였으므로 항상 정챙의 S룹에 있었으며 득6] 1689년(숙종 16) 기사환국으 

로 서인(四入)이 제거되모 납인(펴시이 집권하자 그 집안이 크게 호덤 엽어 그도 여려 번 유배 

또는투옥되었다 

1694년 재물로 궁중에 니]통i뼈 폐비 민씨를 석댐하게 하고 정국을 뒤엎으려 한 혐의로 체포되고 

섬문부녔i으나 김받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연서 풀려났다 그 뒤 서인이 다시 노론{老꿇) 소흰少論) 

으혹 갚라치자 노론에 속하여 환국의 공강'1로 칭송받았으나 남구만(펴:I1.1iï) 등의 소론으로부터는 

읍모를 이용한 파행적 정치흥냉띨 행하였다고 공격부많다 1701 년 소론의 탄핵을 받아 우앤tkti')에 

유매되있으며 회빈 장씨의 소생인 세자를 모해하였다는 협의즐 입어 서울로 잡혀가 심운을 받고 

1706년 게주로 융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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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고종 24) 이조판서， 성균관 해주， 광링운(光딩기)에 J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분공'{)~，x公)이 

다 시재가 떼어나띠 분정이 유장하였고 증조부 김만중익 소선 「구;유밍 )L'Sψ) ， :.1'사시남정기(폐 

t:\: r껴1iG~)~뜰 잔원까文)으로 번역했다 지서로 격→헨집 1 10켠 7책과 r만핀 잃따， 1 객이 였다 

긍씨에E 띄어났다 그가 지은 r별사미인;각(써ι밍‘ XAllIi) ，은 작가가 제주도로 규]OJ=:가 있응 떼 지은 

가사얀데 그 시대에 한문 속쩌가 거익 없는 순한균치]로 언어 구사의 평이성응 상련 정은 높이 상 

만하다 균씨로는 f호판김신귀표(P 헤i?m 낀1i)，가 였다 

묘(훨)는 경기도 꾼포시 대야미동에 있다 

7) 송 경(:1< '* 생올연대 미상) 

송경(*i;，)은 조선 전기의 분신으로 ~)-는 여왼짜없)， 호는 추。”、rn. 본관은 여산이마 초부는 

틱원부새썽써l{t1잊)와 내자시의 정(正)윤 지댄 숙기(있))\)01고 아벼지는 김￡현링을 역임한 세쟁까 

사)이다 1520년(중총 15)에 생원으로 운괴에 유제5뼈 경상노 관샅사 한성판윤， 형조만서에 이르랐 

다 묘는 군포사 금정동 여산송시 정가공마 션영에 있다 

8) 송복산(:1< i; 山 1390-1467) 

조선 초기 문선으로 자는 향뷔후夫)， 호는 묵재m채)， 분관은 여샌IBill)이다 고조 분{Ji)}과 

증죠 서(J써)는 모두 고려 장조에서 시증을 역임야였고 조부 윤벤(ft iil')은 벙조 장판에 증직되었으며 

아버지 전(행)은 나주목판새劉1物위j핍)릎 지냈다 어머니는 강창규정 김의젠金죠珍)의 딱이다 

그는 처음 음새찔11)로서 사정(ñ]正에 잉영되J!， 여러 관직응 거쳐 감찬과 사농소댐피얹'1 、J')이 

되었다 그 후 네 행(땀)의 수령을 지내고 해주 목A에 전영되었는데 기는 곳마다 선정윤 매푸었다 

후에 승친응 거듭승벼 풍겨1는 자현대부{깐낌大夫)어] 이르고 형조잠판 호조감판 응을 거쳐 한성37판 

시에 옹았다 1469년 4윌 78세의 나이로 죽자 지금의 군포시 급정동 산11 번지에 묘소를 조성하였다 

조선 1482년(성종 13)에 건립한 송복산의 묘갈은 군포시청 뒤 묵음재 위에 웅흔텀["1 우측 툴게단으 

로 올'}가면 앤 위에 묘소가 있고 그곳에 았다 이 비는 비좌하염(1c맹또쩌값)의 형대를 갖추고 었으며 

하엽과 비신은 하나의 틀로 되어있는데 하엽은 연꽃잎과 보쥐n珠)익 헝%에 았고 대석은 마열이 

심해 분양응 일아보기가 어렵다 비문은 이승쇠~承m가 짓고 선변의 자경(子찌)은 2.5cm의 해서 

이다 비의 전연엔 총단흔적이 디껏 곳이나 있고 후연의 중앙 부분은 마멸이 심해 판득이 쇠지 않다 

요소에는 숙인 합천이씨(없A !'j(Jl I 수t:\:)와 쌍운{雙따}. 상센æ石). 향로석(장때 fi) 홍유석 

(쩌얄右). 족석(足右). 계체석(땀떠右)， 장명등(효 nA1ft} 문얀석(xA石 )2기 망주석(옆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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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인r 

승특산" 

石)이 었으며 1989년에 세운 "1좌하엽의 묘강。1 있고 도←응재 좌측에는 1989년에 세운 귀부이수의 

대리석 신도비가 았는데 강정희(姜 i[~~)가 짓:z， 글씨릎 썼다 

9) 송숙기(똥뻐!n : 1426-1489) 

송숙기(:Kf，(JJ\)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X는 거봐巨줬)， 호는 월당(RJ댄)， 본관은 여산이다 

한성부핀사 송꼭신(*꾀 111)의 것째아듣이다 새보HlnY)와 부패(유댐) 응을 관장하던 상서원(f，서끽하 

「元)의 직장(直長)응 거쳐 1455년(제조 1)에 원종 공산에 옹라 사헌부 감잔이 되었다 성종 2년(1471) 

에 좌리공신(W理J!Jr:>)에 책훈(冊핑'1)되었고 한성서윤(;쩍城!rl:尹)， 장댄표펴)과 풍덕군쉬뿔챈페 

1'), 덕원부λKl험1原府써)， 시접시와 내자시의 정(正)을 역임하였다 죽은 후 。!조 찬뽀] 춘증되었으 

며， 묘는 지픔의 문포시 긍정동 산 11 번지에 조성되있다 

조선 성종 20년(1 489)에 건렴된 송숙기으l 묘갱흉해)은 군포λl청 뒤 묵응재 우}에 충혼탑의 J우측 

돌겨1난으로 올라가연 종간 부분에 묘소와 함께 았다 이 비는 비조KIII'파)하업(쩨某)의 형애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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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하엽과 "1산은 하나으1""로 되어있는'11， 01염은 언꽃염과 2-'꺼1:i1:t)의 형%에 있괴 대식에는 

유연(찌젠)과 안앙원nR'!，W이 었다 제악(찌찌)에는 -사청사정-강군지묘j 피뻐 、7 π :R-Hι껄)， 라 

선서(장{})로 썼으며 자정(子π)은 6.0cm이고 천만의 자경은 L 7이며 우측연의 자경은 6， Ocm의 

해서로 안침(安양)이 쓰고 비운도 지었다 ul의 마만이 심해 인부 면독이 년이한 곳}이 있으며 묘소에는 

증정우인 용인이씨 (Vrrú)<A 패仁'7'R)와 쌍운{!ll::tm 상석(α꺼). 향로석(~，t，!i1î) • 휴유석 

(짧앓石) 족석U1c石) 제채석(f양째石) 장맹똥(W꺼앉). 문얀석(xA1i)이 았으며 1989넌에 

서1운 비착하엽의 묘각이 었는미 강정회("，H~)가 글씨를 썼다 

1이 송 찬(뚱 탱 샘올언대 미상) 

송찬{저한)은 조선시대 분신으로 치음의 이듭은 직(때)이고 호는 과임~*뀐)， 본관은 여산이다 

한성부판사 송복신(宋펴山)의 등재 아들이다 단종 때 궁중에 쓰이는 생선 • 소급 • 연료 등에 관한 

연을 맡아보던 사재쇄러추랐)의 주부{主생)에 전거되었으나 나가기 ';?Æ았다 단종이 되위하자 당시 

과천현어1 속해 였던 현재의 군포시 균정동에 은거하여 。1앵친('7'~NI)과 함께 고}천'1세]짜川[깐士) 

로 일씬어졌다 이어 긍요산에 들어가 숭어상며 깅종직(金宗〔다)과 교우하였다 죽은 후 후주창판이1 

추증되었다 

11) 안양군 이항(휠陽용 좋해 1480-1504) 

안%암은 성증QI J남S로 태어나서 1504년(연산군 10)에 사사되였다 그익 이름H은 챔↑iT)이며 자논 

성의(쁜않)， 호는 얀힘8~ t2:)， 시호는 공회(~ι썼)이다 

어머니는 뀌인 초계정씨이다 초제정씨는 그를 비콧S뼈 봉안군(JJi\0:람)과 정헤옹주{싸핀양王) 

등 3남매른 투었는데 얀양푼은 이 중 장냥이다 배위는 연진군부엔댄 IIln， ÃA) 등성구씨로 정국공 

신(품댐1)] G.I) 환서 능천군 구수영(fl，좋永)의 딸인데 1480년(성종 11)에 태어나 1556년(병종 11)에 

별세하였다 

연산문이 생포인 폐비 융쩌，](J1Eí:)사건의 원인이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값R)의 잠쇠，~파)에 

있다고 판단응뼈 사건의 처리고댐에서 용만군 봉{샘)블 이에 연루시켰다 

1504년(연산군 10)에 재주에 얀치되고 가재는 객볼(籍i'1.)되었다 그리고 노비전도사채(띠야m土 

μf홉)는 추쇄(推텀”되고 용과 함께 사사되었다 그러나 중종이 즉위하면시 생모연 정씨에게는 삼년제 

불이 내려지고 얀양군과 봉안군에게는 쌀 · 층이 • 정핍正11î) 목연 등이 내려짐과 응시에 관리륜 

파견하여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1520넨중증 15)에 부인의 상소에 따라 텍지(쩔생)히여 개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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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양군료 

교지가내렀다 

한견 안양군이 사사 당했을 때 상주가 너무 어렀기 때문에 그의 장인인 구수영이 운장하여 구씨 

선산인 경기도 양주군 진관언 균장리 묘죠써1 면천군부인 능성 구씨와 쌍밍하여 예장하있다 그러나 

。l곳이 고종의 능지로 예정되언으므로 1901 년(광무5) 시흥문 남연 광정려(지담의 문포시 산본동) 

수리산하의 긴g써〕 함장하였다 

안ÒJ군이 제주도 적소에서 향년 25세로 참호넓 당하였을 때 서울에 있덩 공주 주씨가 유자인 당시 

8세 된 종남도정(從j4.I都正) 억수(떤끓)와 함께 지금의 군포시 산선동 수리산하 광정동에 숭어 살아 

。1곳명 고향과 선영우로 정하게 되었다 그려나 현재에는 안양군 요소만 현지에 남아있고 나머지 

전체 선영은 1993년 2월 국가 개발정책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봉당연 상기려 산74번지로 이장하였 

다 

안양군 묘역의 규모는 약 300여평으로 연지， 사당 퉁을 포합하고 있으며 묘역에는 상석， 양로석， 

묘표가 각 1 기씩 세워져 있고 동지석， 석수，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조펀→。1 각각 271씩이 있다 재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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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호:PJ임에다 후에 。1 묘역에 신도비감 세였는데 111;문은 등정대부 거장 신중묵이 지은 것윤 1976 

년 이인형이 쓰고 집중현이 ~l섹응 히여 ml하였다 안양군 요는 1990년에 경기도 기념갚 지11긴후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12) 인우심(윷友~ : 1441-1494) 

얀F삼은 조선 전기의 문인으로 지는 효떼쥐1'1)이고 J란샌 순장써찌)이다 세조떼 연안샤λKg 

i늦 I(f!엣)극F 역임한 ~]:-.의Ct' ill)의 。똥이대 ~Î아써지 ~}숭선(갖끼Ui)은 비슬이 의정부 좌잔젠시'iJ'l: 

f당左흥섭)으로서 세종죄jII:움깨) 때의 유명한 재싱rHDI이다 

음봐i흥해)로 도목과 건축에 관한 연음 관장하던 선콩강(1약 1→앞)의 정(正)파 낭양부시(，↑HiMH~) 

를 지냈으며 여러 궁과 고관틀에개 재꽁tl'는 음식응을 관장하던 내성시(씨m~)의 정윤 역임하였다 

그 이후 남부녹새m페샤핑)가 되고 종부직장(宗까띠jf) . 영조정땅· 한성서윈{생l쩌민 Jll~ 역 

입하였다 내섬시정(內맴[냄正)과 선공감정(샘L표正)은 다 장핀이다 그가 부잉한 경개ι; 짧) 내의 

사무가 많은 읍에는 정새政필)가 선양되고 맥생을 사당하여 크게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연찍이 

의영고렘義찮l명1)-)으로 있었을 때 같은 지위에 있는 사압을이 북법으로 판저'û‘物)융 플납하다가 

모두다 최를 받아 파연되었지만 얀우각}은 흘로 연하였다 1494년(성종 25) 10윈에 이친 영쇠if테) 

에서 타계하였다 

안우상과 관연된 유물로 묘표(흉종)가 있다 안우장 묘표는 산븐역에서 안산 방연으로 도장터널플 

지나 궁내터널로 우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융 지나연 순흥 안씨 묘소 엽구 표식에서 좌회전 후 연옷을 

지나 우즉 ↑써 있다 1496년(연산군 2)에 세워진 이 비논 비좌관센댐J~강石)의 형태블 갖추고 

였으며 관석과 비신은 하나의 플로 되어 있는데 관석에는 운운('T，썼)이 7개가 았고 후연도 옹임하며 

측연에는 운문만 었다 대석에는 복연(짧행)과 안상원없었tJ:)이 있는데 마연이 심해 형처1만 남아 

있다 

비문은 유순(柳에)이 짓고 앞 연의 글자 크기는 6.5cm이며 뒷 연의 글자 크기는 2.3cm의 해서 

(짧은})이다 비는 후연 일부익 마열。l 성해 판독이 난이한 곳이 었으며 묘소에는 속인 청주한씨(였A 

l剛H햄Et:)와 씬원혈행). 호석(끊石) 상석(æ石) 향로석(전않石). 흔유석(，명책石) 족석(足 

石). 계체센階띠石). 문인석(XA石) 등이 았으며. 1990년에 세운 비좌이수의 대리석 묘표가 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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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우히(흉友홍 7-1544) 

얀우하는 조선 전기의 운신a로 자는 지촌(섭얘)이고 본관은 순흥{때與)이다 서[조 때 성주옥새꼬 

川收써)와 연안부새삶安n뉘었)를 역임한 안의(윷誼)의 아들이다 1476변(성증 끼에 진사가 되고 

영평문수(永우那τ)등을 역임한 후 연산군이 즉위하자 당시 대부분의 사림틀이 그러댔듯→아 조정의 

실정응 한탄하며 과진현 수리산에 은거하였다 

1523년(중증 18)애 노인직으로 칭지 중추부시셰 이르렀으며 죽은 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군표시 산본동에 조성되었다 

14) 안 의(슛 짧 1423-• 467) 

조선진기의 유엔으료 본관(끼‘원)이 순윈1~~I!)OI며 자는 지(ι)이다 고여의 영현 안축(安뼈)의 

후손이다 고(cJ5)는 안송신(安깔펀)인데 문.:;rk文찌)이] 장원￡로 휩혀 벼슬이 의정부 좌찬--{r어] 이르았 

고 [고"1새，"i~ Jt) 수찬({.H월)어1 침여썼으며 시호는 문숙(文써)이다 죠(iil)는 얀순(꽃흉)인데 

우까생右씀i/i.)으로 시호는 정숙(까쩌)이다 증죠는 안경공〈安딩公)으로 개국공신이며 흥녕우원군 

(興핑J“하압)에 봉애졌다 

1477년(세종 29) 사마시(司펀려)에 합끽한 후 응봐앓補)로 여러 관직을 거쳐 의영고직정($1깜l험 

直 Ð~) 사헌부갑칠(Tl]숱따옮청)을 역엄한 후 웅，-y~부정력ut，f1j 따댐歷) ’ 사헌부지평(司 iB. KH!í 

구). 연안부새샅'i<11J使)릎 거쳐 성주옥λk!il州까W)등 지니1던 중 지병으로 순직i벼 。1조참판R 

추증되었다 

안의늠 어휠 때우터 학운)이] 뜻을 독실히 하여 1477년(세증 29)에 사마시(司탤試)에 합격하고 

샤헌감챈피훨효청)로 승진되고 충훈부정력(忠흥.lJIHK;1않) 사현지평(司흉까平)을 거쳐 언안부사 

(延安1M!')와 성주옥사(찔씨았셋)로 니아갔다 1468년(세조 14) 병으로 집에서 타계하였다 

그는 타고난 7탬이 째어나고 효심과 완R가 돈독&에 어벼이 성깅을 정성껏 하고 형제간에 대하기 

를 화목하게 하였으며， 동료에게는 만드시 신의를 가지고 대하니， 사립틀이 매우 존경하였다고 한다 

롤행허 수윤 다 못하고 명성에 맞는 높은 벼슬에 이르지 못하니 사합들이 다 애석하게 여겼다 

안의에 관련된 유물로 묘갈(흉없)이 있다 안의 묘간은 산본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토조P터널을 지나 

궁내터널로 우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은 지나변 순흥얀씨 묘소 입구 표석에서 좌회전 후 연못「을 지나변 

좌측 산에 있다 1503년(연산문 9)에 세워진 이 이는 비죠}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았으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을로 되어 있고 이수 천변에는 용두{않頭)화 되 두 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등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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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려다'.1!.'며 양주'(j우채)하고 그 아래에는 운문이 았으며 후면도 통일하고 11-9-:::주연에는 용，]J!êl약 운문 

。1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씌연과 얀냥푼의 문양。1 였다 

비분은 성현(l_fE 1'l)이 짓고 앞 변의 급자 크기는 3. 5cm o1며 뒷 면익 긍자 크기는 2.0cm로 애세냄 

파)로 새겼다 비는 선 • 후연 모두 마만이 성해 얀약이 닌이한 곳이 있ξ마 묘소는 정부언 파병 

윤씨(쩨平 }1f(;)와 합생감까)되었으며， 호석(，1)1;) 상식(lk5)' 양란~({t써/1)' 딴「석(i}lil1 

:rí) 족석(足石). 계씨석(땀띠n) . 장영등{ f( 1~1 없). 운인석IXA石). 소지디IlkW\<l:l . 양석 

(￥ó) 퉁이 있으며 1990년이1116대손 안등준(강싸암)이 끌싸윤 써서 세운 비2.'}0 1수의 대펴석씨가 

있다 

15) 앙 숙('lt !Il : 1471-1528) 

양숙은 조선 전기의 운신으로 본관(本업)이 남원Ir디/，~:)이며 재추)는 자정(子써)이고 호는 송은 

(松댐)으로 동부송치(同副水담) 진(야)익 아듣이다 

연산균 8년(1 502) 천거(햄쟁)로 빙고별제(水세~I)월)를 거쳐 에인시주뷔염15:풍:Hi1ì.)' 사헌부 

강창(司좋 Iff릎察). 장례원(띤m，)사평(司，f) . 충익부도λ~ ，~\껴IlH~$). 의영고령(양찮 hli 

令). 군자감정(1jl감앞正). 한성우판괜강껴rrnlj ‘~') . 예빈시침정(.~~~추셨도) 사칩시정(괴따 

좋正). 사헨부지평(꾀월짜챔피)응 역임하였으며 외직(外찌)으로는 함경토새f，itfQ용E 킹). 공주판 

관(公川퍼|官) 양근문수(陽없해守) 이천부새에l 川Iff使). 정주옥새jË川 ~.ι 뼈)를 지냈으며 후 

에 병조참뼈1 증직되었다 20여년 간의 관직생판을 "1-는 동안 근연하게 공무를 처리한다는 평을 

받았다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있는 양숙 묘갇(용써)은 군포에시 안산 망연으로 가는 47번 국도에서 

부프 복합호1물 터미널로 화호l전후 복합화불 터미널을 옷가 죠녁의 지하도를 통과S애 죠타 산 중간에 

모친 진천송씨(행111 1<l'í:)의 묘소 이래에 있다 이 비는 ul죠댄쉬얘l'li l웹 j강)의 형태를 갖추고 였으며， 

대석(좋石)에는 욕연과 얀상윈없없샀)이 있다 제액(쩍짧)은 r증상판양공묘샌na參써잉公짚댐)， 

이라고 전서o웅훔)로 썼으며 자경은 7.5cm이며 전변의 자경은 5.0cm이고 후연의 자정은 1. 8cm의 

해세wi콤)로 송인(宋寅)이 션고 추기(追記)도 하였으며 비문은 깅안국Cíz?X댐)이 지었다 비의 후 

변 상부는 마멸이 싱해 얀독이 불가능하고 ß}Jl!는 연부 판톡。l 가능하나 우측 부픔이 고}손되어 시엔트 

로 보강시켰으며 묘소에는 정부인 파평융씨(썩平尹l'í:)와 함장 • 호식(따石). 상석U，li石). 향로석 

(흔빨石) 혼유석(쨌많石) 족석(足石). 게채석(댐삐:1]). 밍댁석1 '1' lt石)， 문얀석(文A .fi)이 

있다 이 묘소는 196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뚜응에서 옳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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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앙윤의(쌓ft옳 1489-1564) 

$노윤의는 조선 전기의 운선으로 본관이 남웬파原)이며 지는 중쉐f~띠)로 정주-5;-새)Ê川4~f햇) 

숙(짧)의 아들이다 

1552년(중종 17) 과거에 급제하여 선전괜늄댐'fn이 되었고 이후 도응푸도λKiíìI염까都벙) 상 

의원침정(尙衣院왔正) 내성시첨정(內 ft~ 좋왔 if) , 훈련원도정(訓째院都正)， 로층부우총관(경; 

앵M돼뾰11)을 지냈으며 외직으로는 백동군수U/fi필해3守)와 ;성평(상;平)， 김해(金j다)， 수원(水 

@) 안변(安않)， 인천(仁川)의 부λKf(fj~)를 역임한 후 진라 수λH水使)， 경상도 평안도의 절도 

시{해Ill' f*)늪 지냈다 

1622년(굉쐐군 12)에 군포시 부곡통 산 78번지에 세운 양윤의 묘갱종뼈)은 군포역에서 안산 

방연우로 가는 47밴 드뚜도시 부곡 복합호l을 터미널로 좌회전 후 석합흐댐4퍼미년올 옷가 좌측의 지하도 

틀 등파하여 가연 5타 산 중간에 조부 양찬의 묘소 아래에 있다 이 비는 비죠}-원수(얘Jl; liitn의 

형태를 갖추고 었으며 대석에는 뷰연(찍월)과 안상{원OR !i'，샀)이 있다 지1액(~딩 tliJ에는 「동지돈영양 

공묘갈벙(띠 jD~J:쭈낌公꿇뻐짧)， 이라고 전서(옳앙)로 썼으며 글사의 지읍은 7.5cm이며 전면의 

자경은 5， Ocm이고 후먼의 자경은 1. 8cm의 해서로 오밴령(강百없)이 쓰고 비분은 오억령(싸띤없) 

이 지었다 

에의 마멸이 전재직으로 심하고 후연 하단부릎 사밴드로 보강시켜 판옥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정부인 죽산박씨(竹山朴~\:)의 묘소는 죠팀 산에 있고 。1 묘소에는 정부인 남양홍씨011"껴써5;)와 

합징H合흉)， 후석(끓石)， 상석(ff'石)， 향로석(잠않石) 흔유적(쟁遊石)， 족석(足石)， 게체석 

(f밝”비石)， 문인석(文人石) 망주석(옆柱石)이 았다 

17) 앙 찬(값 명 1443-1496) 

양찬은 조선전기의 푼선유로 본관(;t:흉)이 남웬m原)이며 재수)는 여왼ìYZ.王)이고 호는 난포(따 

빼)로 닝원권떠原염) 성지(때之)의 셋째 아들이다 

1465년(세조 10) 우패武깎)에 끔제하고 1468에 동정대무{퍼政大夫)에 옹랐으며 1478년(성종 

9) 제주목아Ki띨씨 l썼使)를 역임한 후 승정원옹부송지(떠ò\lJ承읍)를 거쳐 1496년(연산군 2) 첨지새왔 

옷n홍)가되었다 

군포시 우곡동 산 78번지에 있는 그의 모표(흉ii)는 1968년 서울복멸시 $댄구 옥동에서 옮겨온 

것으로 군포역에서 안산 방연으로 가는 47번 국도에서 부곡 분합회윤 터미널로 좌회전한 후 욕함효F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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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널을 옷가 죠}측의 지하도를 등과하여 가연 1~- 산 중간에 았다 1497년(연산군 3)에 만은 이 

비는 비좌하엽(짜센찌행)의 형태즘 갖주고 있으며 "1영과 "I{!은 하나의 판로 되어 있는데 하염은 

연꽃잎과 보쥔꿨행)의 형상응 하고 였으며 대석(갚石)에는 꼭연(찌센)과 안상문(UJ! 잉않)이 있는데 

마멸이 섬하나 비의 전면(씨깨) 자경(우꺼)은 3.4cm이고 후연익 자정은 3.0cm의 해서로 썼우며 

잔 서재쩍 까켠)의 기록이 없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숙부얀 진전송애채 JII :l'l\)의 묘소는 

우측 산에 있고 이 묘소에는 상석(皮右). 향로석(잔써김) 혼;r석(퍼값石). 족석(Jt石) 제 '11석 

(1씌띠:0)' 장맹등(동1껴때). 문인석(:l: A石) . OC}택( τ :0)' 망주석(탤11김)이 있다 

이 묘소는 1968년 천쟁않맺) 후 이해 가응에 현덕새MMG3 ~~in와 정강재(iE씨쩌)를 지었ξ며 이 

때 세운 남원양씨세천기념배「섭原껏"， 1이pf~èz마)는 뀌부이수의 대려석비로 져손 $벼석(i낌兌 151) 

이 비문응 짓고 이보링(수휴林)이 균씨를 썼다 

18) 이기조(좋훌야 1595-1653) 

이기조는 조선 증기의 분선으로 자는 ;<",,:I(,]"-1'è1, 호논 호임(밤한)， 본관븐 헝-!{}(~i?띠)이다 와서를 

지낸 현영(펴핏)의 아틀이며 박흥열(사東않)의 운인。1다 

팡해군 7년(1615) 진사로서 알성문*펴FE文f ↓)어1 병과로 급개&뼈 숭문원 박사로 정흥멍(센弘 

ìY.)응 천거했다가 정인홍(쨌仁弘) 등 대북패)(~t펴)의 탄핵어l 의하여 파직되어 그의 아"1지 현영과 

함께 수원 쌍부촌(뿔우村)에 은거하였다 1623년에 인조만정으로 형조좌멍1<>1 되았q가 둬야어 정연 

(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일어난 이활(7표)의 난 때에는 한남토원수(펴1섭에;元씨)의 종사핀(從깎 

官)으로 난을 평정i>i'는데 공을 세웠다， 이후 청요직(써찢뼈)을 여러차례 역잉한 튀 병조장익 • 공주목 

새公川收뻐). 호조참의를 거쳐 1635연(인조 13)에논 경상도 관깐시를 나가 많은 치직을 쌍아 송덕 

비가세워졌다 

1636연 얀변부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평안도찬획새거1'-1i;섬감IJ써)로서 적과 싸우기 

를 원하였으나 감λkJ:éllJ)의 반대로 죠염되자 죽도j竹텀)에 영응 설치하고 백성표쉰 피난시켜 적으} 

갈날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난이 끔난 후 도송지에 이어 대사간 이조장의와 참판응 역암하였고 

1645년 부제학으로 동지시〈추조때) 겸 정조 성전사(iE!~뿔핸뻐)로서 청나라에 가서 지냐전 세공미 

요구플 감축시키는 메 성공하였다 1646년(인조 24)에 민회빈(장생fJl) 강씨의 샤새쩌死)플 반대하 

다가 삼직우사로 좌천~I자 사직하였다 

1649년 5원에 효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에 옹랐으나 대통법의 시행과 화메사용 릉의 문제로 깅유 

(金얘)과 뜻을 탈리히여 대힘하였다 1650년에 효종이 성재껴벼)김- 수촉하기 우Iß~겨 ‘왜정가려(!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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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조 E 

j명可댄)’ 라는 이유로 청냐리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남쪽에 성을 쌓고 군사 훈련을 주장하였다 

또 송시열(宋 If:r í!D이 지은 ‘상흥지문{용댔품文)’에 청나라 연호플 쓰지 않았으므로 청나라가 이를 

강화조약의 위반이라 하여 조선 정부블 추궁하었을 때 그 책임으로 。1경석(추껑떳). 조정(돼쩨) 

등이 청나라 λ엔으로부터 조λ변 받았다 이에 이기조는 연대 책임을 주장빼 이듬을 직극직으로 

변호하여 무사하게 하였으므로 효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어 진주λl(p**使)의 부사로 정니젝에 

틀어가 이 일을 강 수→습하고 돋。}와 우잠잔이 되고 이어서 예주판사가 되었으나 증묘 수리에 태만하였 

다는 김육 등의 탄핵을 받아 함경감사로 좌천되었으나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 16SJ년(쇼증 4)에 

공조판서에 임명되어 돌아오던 중 김호에서 병으로 죽었다 

사후 영의정ξ로 춘증되었으며 1698년(숙종 24) 충간ct，뻐)이라논 시호가 내려졌다 1705넨숙종 

JI)에 세운선도비가경기 군표시 산본동산1152.11 에 있는데 원래 이 무덤과 u]는경기도장단에 

있었으나 1672년에 현재의 곳에 이장하여 부얀 신씨와 합%냥}였다 이 유직은 현재 정지도 기념불 

제12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숙종 31 년(1705)에 세워진 신도에는 비좌개석의 형태를F 캉추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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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석이)는 조식도 없이 단조갑고 대석에는 분양이 없다 제엑l Ríi îfii)에는 r증영의정행에조판서시풍 

간이공신"1명(얘찌찌앉行깨낀1'IJ~~i1::~，f:lj7公끼!!1 St) ，이라고 외손(外1#.) 신왼(1M')이 선서로 

썼으며 자경(子m은 9.0cm이고 응71(e5 ，;ê)는 손자 이영핀('Yn.셔체)이 해서로 썼는데 자정은 2 

Ocm이며 비문은 박세채(사1타까)가 지었다 

비의 마영 상태는 양후하며， 묘소에는 계싣 고령선씨(μ1댔 111 ，1;)아 안장· 상껴 • 향로석 홍유 

석 ‘ 족석 • 게채석 • 문인석 • 동샤석 • Pf-'작i이 았다 

19) 이응희 l*iï! ‘ 1579-1651) 

자는 자수(子~'&)， 호는 옥댐玉따)이다 성층의 3낭인 안양권安펴건)의 현손으로서 어흥령 현(쩌 

의 。}들이며 어매니는 평산신씨이다 

14세 때 부친상웅 당하고 2년 후인 1594넨션조 27)에는 조모상깨 당겠다 당시 파천 냥연 샌”곡 

에 장례지냈다 이후 그는 홍어머니릎 모시고 가엄음 이어가며 학문과 예절에 정영을 다 씀아 원근에서 

그덕망응칭송하였다 

굉해문 때에 이이첨(컴찌뼈)이 인옥대비를 매우l하고자 꾀할 때 크게 상심t}여 백의항쇠白 1(1)\ 

i6!O로 간곡히 만류s~는 상소를 올였으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과천 수랴산 아래어l 은거하였다 조정에 

서는 그의 학식이 고영함을 알고 중용i뻐 했으나 재삼 사.DJ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대대로 선해 내려오 

는 비에 의하연 얀양군이 연산군 때 왼새'1L死)를 당하면서 유언으로 판직에 니아가지 만라고 하여 

그 유훈을 띠은 것이라 한다 

배위는 경주 김씨로 승정윈 도승지 통정대부 형조찬의 위(:，)의 엘이대 김씨는 7담 2디를 두었는데 

7헝체가 모두 진시에 급제동얘 주위에서는 두{斗)자 항펄이라 칭두문장개 七斗:l: τ?家)라고 칭송하 

였다 그가 58세 때인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는 가족을 이끌고 해되따자)로 

피난승뼈 전전하다 2년 후민 1638년 9월에 어머니가 향년 85세로 열세하였고 그도 14넌 후인 1651넌 

( 효종 2) 응력 5원 9일에 향년 73세로 일생을 마쳤다 2년 후 부인도 연세δ뼈 산내곡， 지급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 195벤지이1 합쟁R겼다 지난 1993년 국가 개만정객에 의δ얘 선영지역이 쉬양1자 

경기도 화성꾼 봉담연 상기리로 이챔얘 새로운 선영을 정하였다 이장 때 분묘에서 층토펀 지석이 

북서칭재펀書좁효)8판으로 되어 공의 공적이 자세히 가콕되였으며 새로운 선영에 다시 매봉{꺼꾀) 

하였다 

그익 처숲은 모루 1 ，000여 편이었다고 하는데 병자호란 때 땅화로 모두 소싣되였고 ;옥탐유괴:li 

i훨;웹 q)~ 와 『욕당사깅(王해t!‘%)， 01 헨재까지 건해진다 한편 이응회는 류순인(찌때1=)， 심부{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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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류우얀(때友仁)， 안정αII(슛弘임)， 송해*처 ), 이원득{7JC짜)， 이정웬주따一)， 한덕급(짧frJ 

及)， 안중헨잦핑行) 등과 함께 시게(릅찢)얀 향로계(김''t찢)를 조직하여 활통하였다 그런데 이들 

은 모두 현재악 군도를 중싱~ 거주했던 것우로 생각된다 

2이 징굉일(했;ï짧 1462 -1538) 

정광필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자논 사띤士따)， 혹는 수우n夫)로 본관은 옴에찌*)이다 이조싼 

서 정난증익 이든이다 1492 년(성중 23)에 진시꿰 오후고 같은 해 식년 문고에 을파로 급제한 뒤 

조지서(퍼값필) 사지(미，1\)， 성균관 전적(典쟁)을 역입하고 사간원정인(司찌따正듬)에 제수되었 

으며 마침내 홍푼관에 들어가시는 수샌(IHf;:)， 교리(찌;理)틀 역임하였다 또 상적국무댄찌숲局쩌 

찌)으로 있나가 예조 정링(正J)G)으로 "，0.，.겼으나 그대로 지제교， ~U;앓갔)끌 겸하였다 

의띤우경력((I;l'i1lJ심점)， 성균관 사예(司쭉)로 움겼다가 사언부 집의(lU，)를 거쳐 예빈시(~찢 

흉주) 정(正)이 되었고 다시 흥운관S로 등에가 직지]희(il흐뻐원}이 되었다 성균관 학정(땅도)으호 

있응 예 이늑균K'l' ll:J킹)의 추천￡로 r성종실특→」 편찬에 찬여~f었다 1504년(연산군 10) 직제악을 

거쳐 이조잠의가 되었는데 입즘이 사냥응 너무 자주 랭한나고 간하였다가 아산으로 유배되었다 1506 

넌 중송 안정 훈 우제힘닝1 오르꼬 이후 이조참관 예조판서， 대재학을 거쳐 1510년에 우참잔으혹 

전라도 도순착사가 되어 삼포왜란음 수습하고 병조판서어} 을았다 1512년에는 함경도 관찬사가 되어 

굶주란 백성을 구지It}는데 공헌하였다 곧이이 우익정과 좌의정이 되고 1516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떼 조광조블 구하려다 염증추부λ}로 좌친되었고 1527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얀찍이 연산군이 레위되고 중종{다j 웅)이 즉위하였음응 알리자 연좌되어 유배륜 당딴 사람들은 

보두 손액을 치며 좋아하였다 이에 정광필은 ‘ 이깃은 종새끼따)의 대계(大하)이다 다만 아직 옛 

임금의 사생(JiE生)윤 든지 옷하였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고기를 물리치고 벅지 않으니 사힘틀이 

그 지조에 감복하였다 1515년에 장정왕후가 중고 중종의 총애를 안딘 후궁이 자기의 소생을 끼고 

왕씨의 자려에 오르려하자 그는 흥운관 동료들을 이끌고 정전(핀떠)응 인용하며 극~~-하여 새로이 

왕비를 맞아들이게 하였다 1519년에 중응이 사정전(ι1政탔)에 들러 전제天Yil의 원인이 된만한 

정치의 샅봇을 블었을 때 한충(합忠)이 그릎 벼루한 재상이라 탄핵하였다 이에 신용개(벼재따)는 

선비가 대선을 연대응땐 배척&운 풍초는 근젖되어야 한다미 한풍의 논죄를 주장하였으냐 그는 오히 

려 젊은 사람들의 바른말5보 풍조를 껍어 억제하는 것은 융지 옷하다승}여 재상의 넓은 도량을 보였다 

가묘사해己~n士찌) 때 조광죄趙光mH.)를 구하려다가 파직되어 회덕현(꿇챈縣)에 내려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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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l 블익에 조정에시 금오링(1:1\I1ß)OI 파견되자 사사{쩌 JE)되논 증 ~(고 은 집안이 모두 ~i'~고 

두려위 우는데토 정굉힌은 변색도 없이 장기픔 두면서 치우지 ?4었다 끔오링~I 전하기까 감형(ir.!UII]) 

되어 김해(1:따)후 뀌양보낸다 하니 정광핀은 “임금의 은혜가 지극함니c}. "하며 머려를 조아녔고 

김해로 귀양가는 길에 지은 다음과 감은 시(jj!i)가 r당직봐꾀샘~J) .l에 전한다 

훼1앙。1 산간이 쌓였으나 마침내 용서받았너] 

평생 임긍 은혜에 보단할 길 없구나 

영번 높은 그1개를 념는데 두즐기 {눈11-01요 

세 번 장강1Uμ)플 건너연서 흥로 흔이 끊이지네 

아득히 높은 산엔 구응이 며음 풍고 

망양@ 을판에는 비가 항아리를 쏟는 듯 하네 

저뭉게 바닷가 응쪽 성박에 다다프니 소카건이 씀씀힌rll 

대나우표 분으 {].~구나 

1533년(중종 28)에 영%에서 불러나 회덕에 머플러 있었는네 후임 영상 깅안로가 장정장후 곡정애 

정광펼이 총호사(챈꿇씨)를 무L아 능지를 불길한 ‘한” 잡았마고 부고하여 깅헤로 유u~되었cf. 이것은 

감안로의 아들 깅희(金댐)가 증증의 공주 효혜공주에게 장가윤어 맏아 되었는데 이예 후곳옥장응 

맏아서 반은 일구고자 하였는데 정광펼이 이를 지지하았으으로 김안로악 원한댄 샀기 때문이었다 

1537년에 깅안로가 사시{얘死)되자 곧 풍려나 영중추부샤가 되었다 여러 맨 판서1의 자씩얘 있었으나 

문 앞에서는 잡된 씬객Cti:~)이 없었다 그는 되청(ill ll'l)해서는 1싼11 밑L아 시새략lJ!)는~ 염고 재윌「응 

품라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음。}이나 어색을 좋아B};지 아니하고 양상 낙(핏)을 팀rò}고 믹을 상11하 

는 깃으후 집안익 훈계를 삼았다고 한다 서울 중구 회청풍 l가 14 t서지는 동래 정씨의 옛 기재꼬J~)였 

다고 찬나 이콧은 운익공 정굉필이 상던 터로 약 400여넌간 자자손손(7 子%제)이 대를 。1어 지켜 

았던 유서 깊은 곳이다 어느 날 정광멸의 꿈에 선인(1IIIA)이 나타나 진 앞 은행나무에 염우 개의 

서각대(댐껴암)블 걸어 놓고 기더라는 것이다 그 후 정광평의 손사 정유길(껏미옮김)， 증손 정성연(찌) 

겁iiT)， 현손 정태핸없6太和) 등 열두 병의 상신(相며)이 배출되어 동래 정씨의 회려한 영댁(名테)응 

이루었다 

중종의 묘정에 배향띄었으며， 희덕('1앓챈)의 송현서웬쩔n얀院)， 용궁{íí~줌)의 완단양새(순↑ì{ ~t~ 

펴)에 재향되였고 시호논 문익(文꿇)이며 저서로는 「정푼익공「유고(했:tw公;ll!피)，가 있다 

관련유응로는 정광피선도"1(~":ìI':弼 ]까디마)가 있다 신도비는 대야01 전친역을 지냐 푼대초등짝ji!_ 

앞에서 죄측 견로 옹라가 강지저수지 상류에서 우측a로 가연 성단'B(씹순싸)가 있는데 。1 재산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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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올라가연 맨 위에 보이는 비각 안에 있다 1562년(병증 17)에 새워친 이 "1는 비좌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와 비선은 하나의 동로 되어 있고 이수 전연에는 용투화된 투 마랴의 이우기가 

기운데의 여의주를 마주보며 농주하고 있는데 운운에 감싸여 있고 후먼도 동일하며 죄I-~측변에는 

운문과 용꼬리가 있다 그리고 대석에논 복연과 얀상문 동자주가 았는데 장방형 판석 위에 놓여져 

있다 

체액(뿔없)은 「문익꽁진노비영(文칩公神펴，Hl，)， 이라고 전서(~'i 일)로 썼는데 자정(주 1'1:)은 8.0 

an이고 읍개따記)는 。1횡{수i>ê)이 해서(땀핍)로 썼는내 자정은 1. 2띠。1며 "1문(E~)()은 소세염값 

ll!.-잖)이 지었다 비의 마펀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딴독이 가능하며 묘소에는 정경 우인 

은진 승씨(맘대 자)\)와 Z뭔{벚씨)이며， 상석 • 항로석 - 흔유석 족석 게세석 장영등 문얀 

석 망주석 그리모 1539년에 세워진 "Ii'}이수의 대리석 묘표와 부인 은친 송씨의 묘표가 별도로 

았다 

21) 징난증(행흩宗 1433-1489) 

조선 전기의 분얀으로 글씨에 능한 벙신(名보)이었다 본관은 동래(짜;k)이며 자는 국형(댐'ð)이 

고 후는 허백팅(없白호)으로 진주목사 정새킹MH)의 아윤이다 원죄굶IQ)는 정댄힘첼)으로 고려 

때 벼슬5얘 관직이 죠벅:-ok .ld*i얘에 이르렀다 석야가 4멍의 아등을 냥으니 재(업)- 정(漸)- 택 

(1쭈)- 양(삐)으로 보두 등제5얘 정택은 작찬선대문{左염쩍大夫)에 올갔고 정항은 시중{뷰에에 

옴라 마침내 일시에 생대한 가~문이 되었다 

1456년(세조 2) 생원 진싸l 식낸式年) 운과11 급제5벼 숭문원부 정자륜 거쳐 겸영 대쿄 • 

옹례문봉례랑· 이조좌탕 등윌 역임하었고 1460년 정자칭(젠띤 ì~)파 암께 서일 촌신의 과거응사를 

만대하였다 1467년 황해도 관찬사로 이시에섬U강)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우고 이듬해 호조참뺀1 

전잉되었고 1469년(예증 1) 동지춘쥬판사로 에조실콕』 편찬에 참여하였다 1470낸성종 1) 동지중 

추부사로서 사은우새파띤꾀IJ l-t)가 되어 영L앤}에 다디온 둬 1471 년 순싱좌리공신에 올라 동래군(東 

찌암)에 정해졌고 r예종섣특J 편찬에 칭썩하였다 그 뒤 영안되水윷펴) 관찰사 호조참파 • 영안북 

도병u，섣도사 • 한성부판윤 • 천라도 관갚샤를 지냈다 성종 14년(1483) 주푼뿌R휴I패1í1ë)로 재차 

영나라에 다녀온 뒤 평안도 벙마걷도사 • 우참잔， 이조 • 공조 • 호조의 만서를 역임하였다 

이시애의 난이 발말댔응 띠때 황해도 관1}.사로 제수되었다 。1것은 흥1해도의 경게가 판죄{없北)과 

점해 있어 적의 소균과 가까우며 동개"11야 한 친략직 요층지로 정난종이 아니연 소임응 강도빨 사링이 

없다고 3에 왕이 특영(1융命)을 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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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11ζ햇렐투끓똑판l 
군폭시 속당리 동해 정μ| 요역 

그가 북방의 관문{쩌門)올 지킬 때 풍질(風rÆ)을 얻어 몹시 위독하여 한 달아 넘도록 군부{'H!:，)룹 

보지 못하였다 막뢰용않)틀이 조정어1 01륜 보고하모자 하였으나 공이 만규i에 밀야기플， “변땅을 

지키는 장수가 병세가 위급하다 당셔 급히 조정에 얄리연 왕께서 반드시 놀라 근심하질 것이며， 또 

북방의 분곤{分關)한 사람틀이 모두 이것응 두려워하여 여러 핑계를 만플어 직무를 회피할 것이니 

내가 감히 못하는 뻐다 제권해君)틀이 나의 병세블 보고 있다가 ~}드시 어찌한 수 없게 ￥1 후에 

보교히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병세가 쾌차되었는데 이때 북쪽의 오링에 집단인 이마 

거(尼Fìi.낌)무리가 공의 병세를 틈타 침엽하려 하였다 공은 영당하여 이를 암이내고 잔병(짧떠)을 

무릅쓰고 일어나 막료틀과 계책을 세우며 무냥}기를， “병엽(兵法)에 언저 직의 마응윤 치라고 δF는 

것이 있는대， 이제 그 계책을 쓸 때이다”라고 하고 이에 성 맡에서 모여 살던 옛날 요령캐의 우두머리 

수싱 인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 절도새購便)에게 오진(五행)의 뺨띔 거느리고 이선에 연망을 

침입5뼈 노략전하먼 이마거를- 토별해}는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들 또한 마땅히 종군{從1!I)δ얘야 

할 것이대’라고 경얘 날짜를 믿t속하고 이플응 보냈다 이마거가 이 소식을 튿고 슬펴&뼈 대권火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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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 이를 것이라고 여겨 도망하여 숭자 농작물「을 경즈}하지 뭇해 수확을 놓컸고 마축들이 많이 

폐사하였다 마침내 여려 해 동안 감펴 변망응 침략하지 옷함에 막료들은 공의 기지에 감복하여 모두 

。1것으로 맘마암아 조정에 상제上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운 또 안류하여 딩}하기흉， “직책상 

당연한 것이거늘 어찌 번거릅게 하려는가.?"하였다 

그는 이른바 훈T파의 중진유로서 성라학에 밝았고 서예에노 일가를 이루어 성엽(成 lf)과 함께 

세조 • 성증대의 최고의 서예가로 일킬어졌다 그는 초서와 예시릎 갚 썼는데 특혀 조냉부세(웰파씨 

짧)에 뛰이났다 세조 II센 1465)에 f원z}경(며감*~tn응 인쇄하기 위a뼈 그에게 주가제웰추짧)릅 

쓰도록 하였는데 。1 활자는 정유재ι휩추)로 불려진다 반연 성현(1Ì(1J1)은 J용재층화』에시 ‘ 정난종 

이 쓴 창덕궁 전문(망 r'J)틀의 익(짧)은 자채가 바르지 않다 "，";:'원각경』의 자채가 고르기 많다 

”고 흔굉 5}.기도 하였다 급석운에도 편적이 많이 냥아 았다 당골~'...원의 「원 z}.사비윌때셨주돼댄따) 

" 양주의 「신숙주묘표($~，{Jd.표공).J .f윤자운{J'子雲) 신도비와묘표" 논산의 r 김칠산"J( ::t iil 

山陣)，가 있으며 급뭔金것)은 양양의 「낙산사종영(洛山주짧~)" 고성의 「유정사종영(↑，ítr~ò주샤 

I~)" 양주의 r몽선사종영(처光춤싫:ig)J ， 덕수궁의 「흥전샤종영(與天주행짧)， 퉁이 았다 진적(띠 

績)은 보기 드붙지만 r관만정칩(iiÆir，j휴때)J' r 해동-맹적(됩*名뼈)J' r 대동서볍(大*휴않)， 등 

에 ::I의 균씨가 모각되어 있다 1) 

정난증과 관련된 유물록는 경기노기념를 제115흐로 속당흙] 위치한 신도비가 있다 정난종신도"J 

의 건됩 연대는 1525년(중종 20)우로 194x80x26cm이다 신도비는 대야마 전철역을 지나 둔대초등악 

교 앞에서 a}측간로 올라가 갚지저수지 상구때시 ?측&로 가면 성달째껍注짜)가 있는데 이 재싱응 

지나 을라가면 첫 빈쩌 보이는 비각 ~!에 있다 이 비는 비좌이수의 형태든 캉추고 있으며 。1수와 

비신은 야냐의 돌로 되어 있고 이수 전변에는 용두{패펴)화 원 두 마리의 。1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를 

마주보며 농주{카珠)하고 있는데 운문{雲íJt)에 감싸여 있고 후연도 동일하내 쪼나〕측면에는 운운만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옥연(떼표)과 안상푼이 2단으로 되어었다 제액(웰짧)은 「익혜공}신도tlJ영(l펴 

핀公때힐빠i~)，이라고 전서(잦딴)로 썼으며 가정은 8.0cm이고 읍기(따記)는 강정(쫓따)이 해서 

(해홈)로 썼으며 자성은 1.8cm 이며， 비운은 남핀다j효)이 지었다 비의 마멸은 영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독이 가능하다 묘소에는 정부인 완산 이씨(完山 주1\:)와 쌍원양!J!) 앞에 상석 • 향로 

석 • 혼유석 • 즉)석 계채석 장명등 • 운얀석 2기 • 동자석 퉁이 었다 

1) 잔고문헌으로 'h!<宗윤iκ ， r~딩 $JjA !t];;증" 이8밍소石"，권5，'휩1](pkú앙양a下"↑양lI<;l!iJlill‘용k깅Jt 
::Oill :t~(원~져 ，'tH， 1976), f양댐古印~~;t1t 1:~(쏘 ψ댐， 느용￡얘x1tm핑，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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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징재륜(했월정 1648-1723) 

조선 후지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씨차)， "1는 수윈(짧)， 호는 즉씬onn이다 영의정 정[B~I 

(찌太깨)의 이등이며， 좌의정 정치해에없n)에게 ~I후되었다 1656년(효응 7) 효응잭 마엇째땀 숙 

정공쥐J:ViJ1公:E)와 휴언하여 옹경우!(씨까H)가 되였다 숙성공주가 힐찍 즉고 1681 넨속증 7) 옥자 

이던 정쇼선(~"쑤先)도 요절하자 재우1딴 것을 상소하여 앙으l 허악은 I;!았으나 대간의 반대로 。1우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부마듣은 재취할 수 없다는 빙규가 정해졌다고 한다 1670년(현종 11) 

사은정사로 1705년(숙종 JI)에는 흥지정사로 1711 넌(숙종 37)에는 똥지 검 사은정사로 정나려어1 

세 차례나 다녀왔다 평소 생환이 검소승벼 국왕의 사위인졸 볼았다고도 한다 저서로 T공사견분녁{公 

rHc r，n 월)~ • 'j'한거만록{띠면j응짝).， 등이 았다 시호는 익효az쑤)이다 

현재 군포익 속닫혐1 위치한 일명 ‘구풍다에는 응력 10월 1 연이면 이플간 동제가 치러지는 이윤다 

;얀 마을 숲이 았다 300여년 이상된 거목들이 우거진 이 숲은 정채륜과 그 부얀이었던 숙정공주의 

무덤 부큰이] 죠성된 것이다 이곳은 2002년 산힘칭 등헤서 주최한 ‘게3회 아즙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긋→。l기도 하다 

23) 한치의(행었총 1440-1473) 

한치의는 조선 초키의 문선으로 자는 의지(파之)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좌익정 한획(햄，[)의 아들 

이고 성증의 생포인 인수왕비仁터王lè)의 동생이다 세조 l 년(1455) 우봐앉세)로 사정(司π) 겸 

상서시흑λKj:j瑞司강뽑)가 되었고 이듬해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세조 5연(1459)에 뚱허)원붕려)핑t퍼 

댐I\ë딪융댐ß，，)응 거쳐 세조 7년(1461)에는 군기 부정(+:써김11正)으로 장덕궁í!댁 w‘힘) 증축공사의 

냥팬없염)이 되어 공λI(Iop:)를 섣겨1 감독하지토 하였다 1464년에는 안동대도호부사가 되었고 

1467년에 이시에추피영)의 난이 일어냥을 때는 선전관 • 훈련도윈도정 릉 군사의 요직융 맏았다 

예종 즉뷔 후에는 경상좌도 병마철도사를 맡았고 성종 l 연(1470)에 동지중추부사 한성부좌윤에 

올라 성절새聖@얘)가 되어 영나리에 떠왔다 이듬해 호조잠안으로서 죠벼공진(iié뀐!껴 GI) 4등에 

녹훈되고 갱성권펴M용)에 용뼈졌q가다응해에 청%변(껴 fl?5컨)에 바꾸이 봉히여졌다 공조찬반 

우로 관직을 옳긴 후 1472년 병조판서에 송긴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이듭해에 H세의 검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시호는 장되졸햄)이다 부인안 전의이씨와의 사이에 2납 1 녀윤 투었는데 장냥 웨않)는 

자헌대부 청원군(‘히l면、켠)으로 부사 안우심(安友i%)의 땀과 흔언하였다 

묘논 경기도 I윤군 연주면 서학망명현재의 서웅시 강남구 삼성동)에 조생되었으나 1494년 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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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 엄잉(장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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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종(/&;"，)이 송하동}고 이곳을 선댁하여 선풍{효앉)으혹 삼개 되어 부득이 오늘의 서옹시 강남구 

수서동의 광수샌光水 IIJ) 기늙으로 뜸겼다가 1506년 부얀의 즉음과 함께 과천현 수리산 아래 지긍의 

군￡사 산본동 산 170-1 번지에 이강， 합장되었다 

。l곳은 산븐역에서 안산 방연으로 도상터년을 지나 궁내터널로 우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은 지나 

조}측 산이며 묘소에는 정부인 선의。1씨(깎:m~R)와 합환1모 호석(，~0石). 상석(짜石). 향로식(전 

생右). 문인석(文A石). 동지적(표子石). 양석(후石)이 선치되어 었다 묘 암에는 1508년 갇은 

해에 만든 비"1이수의 형대로 세운 한치의약 전의。1씨 묘추):01 각각 g년걱에 았고 묘소 입구에 었는 

신도비는 1974년에 세운 것이다 

묘감은 중종 3년(1508)에 세워졌으며. 비신고} 이수(꽤tl)가 하나로 되어 었고 이수 전연에는 용 

머려갇은 한 마려익 이무기가 구름에 감써뼈 죄탁의 여의주판 흘려다보며 있는미 후연도 동악하며 

측면에는 운문만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복연(껍펴)과 안상원~Jl있i:t). 동^l-T<.!'il子삼)의 문양이 

있다 

한지의 비문은 이자견(추自훨)이 짓고 해서(샘약)로 썼으벼 놈이 167cm, 폭 70cm , 두께 14cm이 

고 전면(，trllíî)과 후면의 끌자익 지릉은 2.4cm이다 천의이씨의 비문은 신용711(버며빠)가 칫고 높이 

159cm, 폭 55cm, 두께 14cm 이다 

24) 홍일동(洪홉훌 1412-1464) 

홍일동은조선초기의 푼신으로자는일휴( B 休). 호는마친(따川). 본관은남양이다 세종 24년 

(1442)에 한학훈되뽕쩔訓춰)로 재직하던 중 천시문과11'생파로 긍게하고 돈녕부부승으로 승진하였 

다 갇은해 사현부 깅에괜없댐)으로서 여려해에 경친 한에 7끓에 전력을 하지 않았다는 탄책으혹 

곤장 80대의 형을 받고 파직되었다 세종알부터 분증 초에 우정언(김正듬)응 지내고 1453년(단종 

1)에 선공감판관 이듬해에 개천군λKf介川耶핑)를 역임하고 1454년에 사간원좌헌닙(펴때떠左~(뼈) 

이 되었다 1455 년(세조 1) 주뷔主생)로 재직하던 증 원종공선 Z등에 젝록-되었다 1457년에 부지숭 

문원새IllJ知乘文κ풀)로서 사은사 압불공l(1~物'6)이 되었는데 사젠향” 문과 중세1]W;)에 규제하 

였다 이에 지평 캠개金혜)는 흥원동섹 시행중에 우단히 귀환&얘 중시에 응시하였다， 옹시한 뒤에는 

아뢰지도 않고 뀌입하였으며 긍재한 뒤에는 영쇠~n)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그대로 영나라애 갔다고 

하여 탄핵을 받았으나 용서받았다 

1459년 간승문원사로 재직하던 증 칙서의 내용응 누설하였디는 형익로 의금부에 6'-'욕되었마가 

석방되었다 1461 년 호조상판으로 히정절(꿨멍 Uíl) 및 천추새千F、셋)가 되어 영나라께 다녀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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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년에 인순부융{仁뼈따尹)으로 하정사가 되어 재차 냉나라에 다녀았다 1463년에 행상호권η上 

따혀)으로 명숭지를 유람시키리는 세조의 병을 받아 선위새간방뼈)의 직함응 띠고 유랍야던 중 

흥주(iJt써)에서 과흙얘 즉었다 그의 묘는 지금의 군포시 금정똥에 있었다 성풍이 호멍r하고 소달하 

있으며 시와 풍피리에 능~，여 벙성이 있었다 저시로는 r마천집(짜IIIJI:)， 이 있다 

2 근대의 인물 

1) 잉상호(융짧;엉 1872-1927) 

안상회1i: 괴(J;;!，-)는 의사로 후는 해갱따떠)이고 본관ξ 순흥(I:!il與)이다 1902년 6윌에 엔본 등경 

자해의학전문학고~J!i京표?ð、암4떠'H'J원찌)듀 즘엄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응으로 일본의 의사 자격 

증을 취득하였다 1904년에 귀국등애 순종의 진의로 있으면서 지석영(샘%水)01 세운 의학파원딴 

t[) 교관이 되어 후진응 양생하였다 이듬해 교관응 그얀두고 서울의 종로 3가에 개인 진료소를 

차려 진료활동을 벌였으며 힌성의사회(;1'"허용용師t'r)，)의 휘장을 맏기도 하였다 그리고 응답한의화교 

(*~침짜협원!Q)에서 서양의학윤 강의하였다 1919년 1 월 덕수궁 합녕전에서 고휩광무황께이 뇌출 

혈로 쓰러지자 전의였던 안상호가 일본인 모리야스와 1종융 진료하였￡나 끝내 승하였다 이로 인해 

고종익 진료에 참가댔먼 안상호 등은 일본인의 사주로 고증에게 독약을 올렸다는 의혹을 입있다 

오늘날 대우분의 아션。] 고옹의 즉응운 일본인이] 의한 암살로 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탕시 일본인 지휘해] 있던 한묵인 의사늪의 행위릎 의심할 수도 있마，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엔해 

시비의 판단을 합우호 얄 수는 없다피 논다 。‘뮤픈 흥1국 앙으1한거]의 효씨를 연 인룹 중의 하나입윤 

틀립없다. 

2) 이엄익(좋월효 1883-?) 

。}영익은 단양출신으로서 장써영은 충청의 칭(비)과 강원의 웬f짜)자를 따서 청원범익(i히 [9 핸감) 

2) 한국인 의사등이 안든 최초의 학승단지1 인 의사연구회(얻 iHift}-:::~)가 1908년 11월 15일에 창염되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창립인을 11원 "인로 섣정하게 된 것은 의샤연구회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 김익냥， 부회장 안상호， 총무 유벙펠 간사 쳐국띤 장기무로 잉원진윤 구성한데서 앙 수 있듯。l 

익사염구회는 주로 관립의학교의 교관능과 졸업생듣의 주도하에 만틀어겼다 의사연구회에서는 학숲토흔 

회를 개최하여 직신 의학에 관한 지식응 교환'1는 한연 장지의 발간 문제도 협의하였A며 1909년 4윌에는 

염원진의 경의로 의사법의 반포을 정꾸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점원 1910년에 
모든 단제가 강제로 해산됩에 따라 의사연구회 역시 해체되었다 하지안 일제하에 듣어 한국인 의사등이 

다시 경징하였다 그 견과 1915년에는 현재 서올시의사희의 전신인 한성의샤회를 장겁하였고 1930년에는 
조선의사협회릉 발족하여 한국엔 의사듣의 조직윤 개속 。1이나갔다 

238 군도시 지잉유에 및 씨즉역사 



이다 r대한제국관원이역서j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 한하P 수한。}고 1898년 외국어악교에 ~l학하였 

으며 1902년 12윈에는 일어보통:op'=l- 좀엽하였다 

그는 외국어학교는 즘엽한 이후 1903년 5원 28연 외국어학교 교관。1 되었J!， 19띠년 2원 보광악교 

( ”光wt:i:) 쿄사 1905년 9월 27일 일본 유군성 유많역KliE'ìt J띠꽤)이 되어 연본 .. '}군의 풍역을 

담당하였고 그 공융 인정받아 1908년 2윈에 공로끔 80원윤 하사받기도 하었다 그려고 깐은 해 10원 

영치대찍t얘 ja大”‘) 법학괴에 쿄외생(찌Yi-1J으호 입학하였다 1906 t건 3원 29일 타지부 등역관보 

가되었고 5월 16인에는보광학교쿄사를사임하였다 그러고 10휠 23 언돈영의숙(~i IlJl li딴) 강새 

1907년 3월 5연 탁지푸 건축소 가새 6원 26일 풍상공부 서기표 8원 1 일 경생박랍희 고문" 9원 

25 일 경성박랍회 심사곳f이 되았고 1908년 l 원에 농상공부 비서관; 6-?，에 내부 서기관 경 비서관이 

되었다 그가 농상공부 비서관으로 있윤 때 농상공부대신이던 매국노 송병준의 비서관으호서 송영준 

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에 그는 소위 ‘한일합방 이후 구한국의 내무 서기판에서 총끽부 관리로 변신하였는네 

합방 직후 조선응독우 춰조컴없퍼局) 위원이 되었으며 1912년에는 춘천군수가 되었고 1916년에는 

예천군수가 되었다 그리고 3 ‘ 1 ，유통 이후얀 1921 년에는 장현식(~f없앤)， 흥송핍싸*ιJ)， 이증국 

('켠짧댐)， 남궁영(ffi낌윌) 등과함께 조선흥독부사무관에 임명되었다 1924년에 횡해도내우?장， 

1927년 6월에 경 앙남도 침여관윌 거쳐 1929년 강윈도지새 1935년 충남도지사가 되었고 1937년에논 

중추원 참의， 만주국 국무원 촉탁， 만주국 간도성장에 임영되었고 1945넌에는 중갇댐 고운。1 되었다 

이처령 이l검익은 구한말 이래 적극적인 친일 행적을 견지하였다 특히 그는 1932년 강윈도지사 

시기에 연체의 농촌진흥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도E읍면에 농측진흥우l윈회를 션치g얘 행정 

각기판과의 연략응 긴멜히 하고 다땅연익 지식플 모아 거도입섬으로 기사회생의 엽응 이루도록‘ 측구 

하였다 또한 1942년에는 재만 한인틀응 소위 생산력 증진의 노력정선대〔성 )J 챔짜p~)로 동원하기 

위해 선계국민개로보국운동{뺑系댐R휴샤tfl/ll펴H)윤 선안주의 한안듬윤 대상으로 전개하기로 한 

경의를 협화회(써제강)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끌어내는데 핵성적인 역합을 하였다 

이법익이 연제 군포로 이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군포시 당옹， 즉 현재의 군포초등학교 

후변의 북쪽t수리산 쪽)에 거주했었다고 한다 본래 그가 살던 칩은 시흥문 난연(현재익 군포새 연장 

이던 조중완의 전으혹서 그가 조중완에게서 구익l했다고 하며 。l 짐은 후}묵전쟁 당시 조선노동당 

남면당위원회 샤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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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중왼(짧흥~ : 1879-1942) 

조증완의 본관은 양주로서 조선후기 노론의 영문가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는 아관파천시 친러 

파의 한 사립이었던 조병직(빠秉校)으로서 1897년 만민공동회를 단압하여 개화파 인불플로부터 맹렬 

한비난을 받지도 하였다 

조중얀은 『대한제국관헌이력서』에 따르면 1898년 6월 무관학교에 엮흥륨얘 1900년 1 월 뜰업하여 

무관￡로의 견을 걷기 시작하였다 즘염과 동시에 그논 1900년 l 월 19일 육군장위(많중參체)로 

입용되었다 친위대， 시위대 등지에서 근무하고 1905년에는 육문연성악쿄교관(1좀'F ilfJi<용~tí값낌) 

이 되었고 1906년에는 헌빙대 구'11장이 되었다 이후 그는 구한국의 무관인 참령으로 끈무하던 중 

한일합방운 맞아 거주지였던 서융의 계동→에서 군포로 이거하였다 

군포에 이거한 이후 그는 1916년 시흥군 납변(현재의 군포시) 연;얀1 되었고 1921년과 1924년에 

경기도평의회원이 되었다 그려고 1926년 무핍에는 시절 군포우치1국상으호서 농촌진흥과 풍속개량을 

복식으로 시흥군남연진흥회(!ZiJ~↓따南 IÍÚj~맺성)를 조직하였다 또한 1930년 12휠부터 1939년 12 

월까지 시흥꾼 남먼장응 다시 역임하였다 이때 그는 농촌생활개선을 욕적으로 한 농촌개량소조합을 

결성하였다 븐히 그의 활통과 관련하여 비교적 잘 악려진 것은 군포공럽보등학괴현 군포초등학교j를 

설핍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군포공힘보통학교는 1920년 4월 l 잊 교섣 7개와 11 개의 학급에 

903명의 학생으로 개교되었다 이때 조중완은 관계당국과 교성b뼈 자신이 학교설핍에 소용되는 비용 

의 50%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1921 년 경기도평의원으로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잡지 『조선， 80획192 1. 10)에 

「所예jη 目띠강옮T6t좁흥 1:;;' i, 2' "'̂ '- L ，라는 글응 안표하기도 하였다 

3 연대의 인물 

1) 오영탁(윷후앓 ?-1997) 

오형탁은 군포시 당정통 345번지에시 태어나 시흥군청과 정기도청에서 공무원ξ로 온부하면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딴전응 뷔하여 봉사하였다 그논 문포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어려서부터 

가한으로서 한학윤 수학&뻐 한한써] 조에가 깊었나고 한다 이러한 연고로 그논 과천향교의 전교 

및 과진 유도회 회장을 역입하였다 득히 그가 주옥받는 것은 그의 삶의 대도가 뭇사란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근겸섣약하면서 모은 재산 10억원을 후친 양성음 위해 기탁i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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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g초등학쿄 

1996년에 성오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섣램 이후 1997년부터 성오장학재단은 매년 약 5, 500 'i}원 

내지 6 ，500만원윷 30영 내외의 화생을 선밸얘 대학 엽학금과 댐금으로 치급하였다 그 경과 

어렵게 공부5변 많은 학생듣에게 희망과 꿈흘 싱어주에 지역사회의 큰 감통윤 불러 일으켰다 노환으 

로 인히여 1997년 7원 21 일에 별세하였다 

2) 윤영훈(尹g훌 1907-1981) 

윤영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 북갱사자블음 예능보유자 1907년 9월에 함경남도 북청군 꽉청 

읍북리 44번지에서 태어나그휴써 삼다가한국전쟁의 "중에서 1951 년 1.4 후되 때 윌남f5j<겨 

지금으l 군포λ1 당동에 정착장애 거주하였다 

어렀을 때는 서딩에서 한학을 수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8세 때부터 북정군 북정응 분려에 

서 샤자닫음쓰고사자놀운 5는 벙응 배워 최고으| 실력자로 성조빠였다 1958년과 1961 년에 전국만 

속예숭경연대회에서 사자춤으로 개얀공로상을 반았으며 1965년에는 변영호와 함께 북정예술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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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였다 1967년 1 월에 증요 부헝문화재 북칭놀음 사자앞머려 에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81 년 6월 21 일에는 사단법인 함경북도 북칭사자놀란 예술보존펴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마 후계자 

로는 。1침균(수 Ï'i펴 1， 전칠해全{값펴)， 동선백('i!i善白) 등이 있마 

한션 윤영춘 이외에 북정사자놀음 가능보유/변 깅수석(金당石 ‘ 사자 앞채역) 연영획앓;](왜 

약새 , 동성영(한때핏 사사 앞채역) 여재성(옵在性 사자뒤채역). 전충식(숙깨뼈 악사) 

전광석(田光石 싹즙). 이근화선(주恨花굉 사당춤) 등이다 

3) 이무영(좋無影 1908-196이 

。1우영은 1908년 충북 음성 출생우로 본냉은 감용이다 후|운고보 2학년 때부터 문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25년 본격적인 문한 공부플 위해 얀뷰으로 건너가 세이조 중학교에 다니다가 일본 

작가 기도 "1케오의 정에 기휘하써)하여 4년 간 문악 수엽을 하였다 1926년 최초의 장편소설 r으 지 

없는 영흔‘ 응 암표한ó}. 1927년 이무영은 툴스보이와 노스토예공스키 작응들에 심취하는 떤 장편 

r폐허.J: -，를 간행하고 ‘우영("，彩)’이칸 호릎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서 귀국한 1929년 이미 두 

편의 장편을 냈으므로 작가가 된 줍 알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에관한다 그러나 정잉}하지 않고 

교싸 잡지사와 신운사 기자 등을 전전하면서 계속 작품을 말표하였다 

1931 년 『동아일보ι 의 한국 최초의 희곡현상모집에 ‘한벤] 꿈꾸는 사람툴’이 당선되었고 1933 

년에 ‘구인회’ 동인으로 참가하였으벼， 1934년에는 동아얼보사에 희뻐부 기자로 인사하였다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r동아일보낭 71 정간되자 문에지 r조신문악」 을 창간하였고 이듬해 첫 빈째 

장작집 『취힘R암否)J 을 간행하였다 1938년 두 번째 창작집 『우영 단편정」 을 간행하였2.며 

1939년에는 두 건의 장띤소섣을 간행5년三 퉁 귀국한 지 십 년 딩에 이무영은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궁힌다 

그러나 이우영은 1939년 언제나 윤만스러워하던 노시생활을 칭산함과 동시에 신문사 기자직을 

그안두고 경기도 꾼포 근처의 농촌으로 내려가 꿈에 그리던 농촌 생한을 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븐각 적￡록 농민소섣들을 써내기 시작δ뼈 ‘제 1 과 지11 장’(1939)， ‘흙젝 노예'(1940) ， 장년소성 J농 

민J (1 9;4)과 갇은 주복할 만한 각풍등응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국방부 정훈국상， 

숙명여대 강사 단국대 교수룹 역임승운 한편 펜클럽， 재주운학자협회， 운층 등 문인 단체의 간부로 

일하넌 중 1960년 4윌 21 일 갑작스렌 뇌얀혈로 사밍κ}였다 (이상은 김안수 외 3인，운학사전J) 

이무영이 1939년에 1강표한 대표작인 단편 r재 l 파 제1 장」은 신문기자블 그만두고 귀농{없싸)B농 

주인공 낌수액이 아비지 깅영감의 인간미 넘치는 생환 청한(도둑이 틀어 수잭이 도듀웅 장지만 아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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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둑응 놓아주연서 대신 쌀 한맏응 주어 보낸대 오죽하면 도둑죄플 하겠느냐는 것이다)에 동조해 

가는 파정을 그리는 한편 당시 농민의 잔혹한 가난을 행상화한 작용이다 

이 소실은 지식인이 일방적으로 농민플 계옹한다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인이 힘든 노동강 

통해 진정한 농민이 되어간다논 내용응 그리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 농민의 비강한 현션이 사신적으혹 

드러나고 였다는 접에서 심훈의 『상콕수』 와 감은 계옹 운동 자원의 농얀운학과 뚜렷이 구분쉰다 

음론 지식인인 이들이 우식하나 순수한 농사꾼 아버지익 싫어1 꽁화되고 만디논 겸한이 이우 이무영 

의 어느 작품에나 똑갇은 도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주인공이 귀함께 되는 응기가 모호하고 아버지의 

수탕 받는 농민으로서의 자각에 뚜렷sf기 않1다든지 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상척이 

고 계정적인 관검윤 달피하여 농민으로서의 삶음 직잡 체힘한 농민의 눈으로 농촌의 실상은 그려내고 

있다는 데서 。l 소설의 가치는 두드러진다 

한편 이무영의 딸과 힘께 군포초등학교를 다년 동쟁이기형씨)의 증언에 따르연 。1무영 집은 사는 

형편이 괜찮았다고 하며 아무영의 영(이자련)은 지끔 비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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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준(좋훨좁 1917-1995) 

。)재운운 군포시 산본동 343번지에서 부 이규웅， 모 양남옥의 샤이에서 1917년 7휠 30일에 차남으 

로 출생하였다 유년시정에는 고향에서 문포초등학쿄플 졸업하였으며 사획에 진출하여 인첸시 교육위 

원과 대립산(예주) 회장3 대링학원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회장 응을 역잉 6}인시 우라 나라의 교육발전 

과 건섣엽 발선에 공현하였다 이와 갚은 공으로 인δ뼈 군포 시밍의 날을 맞아i벼 군포플 빚낸 

안문로서 1997년 10월 7일 군도시강으혹부터 표창을 반기도 하였으며 전 국회의장 이재형의 이우이 

다 산본 선도시 개말로 인하여 그의 묘는 정기도 화성균 남양연 우송리에 았다 

5) 이재영(좋훨월 1914-1992) 

정치샤 흐-는 운 경(;.' 싸)이다 1938년 연본 주오대핵('l'央大웰) 범한푸를 졸업하였다 귀국6베 

일븐의 조선농민의 경제적 약닫기관이있연 금융조상 이사와 금융조한연합회 사업부장 고문 등을 

지냈다 

1948년 제헌의원 총선거가 섣시되자 경기도 시흥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며， 대한 

민국의 헌염제정에 츄백~l-는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어 1950년 재대 국회의원선거 

에 시흥에서 당선되었고 1951 년 국회 재정분과위원획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2 

년과 1953년 λ씨에는 상공부장관을 지냈나 당시 지유당의 다'0'한 계파 중에서도 이전의 이엽석(주 

웰奭)계와 연관이 있는 즉청피R族꼽&)로 지옥받기도 하였다 1958년 재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1960년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60'건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었으며 1967년에는 신민당 전국 

구 국획의판에 낭선뇌있~h 1968 닌이1는 신민당 우옹지|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 유진산(柳珍山)파 

신민당 당권 경쟁을 벌여 패배하고 장시 고문직을 받고 있다가 1971년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거둔 대통령선거기간 중 신민당을 탈당 정계릎 떠났다 그가 다시 정게에 각광을 받고 등장하게 

된 것은 1979년 10휠 26일 당시 대동령 박정희가 깅재규어1 의해 시해된 。1후 새로이 등장한 전두환 

군부세력의 권유로 1980년 국정자문위원에 취암한 이후의 일이었다 

1981 년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981년에서 1983 년까지 대표위원을 

지냈다 그는 한국과 알편} 외교정상헬1 노력E때 한일친선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정부로 

부터 한인수교에 대한공로로훈장응 받기도 하였다 1983년 이후 민정당"J'입고문이 되었고 1985년 

민정당 전당대회의장이 되있우며， 1985연부터 1988년까지 국회의장을 치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등장 이후부터는 사실상 징계여써 은되하게 되었으며 특히 3당 합당 이후에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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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땅인 군표에 은거하었다 

저서에 ?의정(값政) 6년η이 있다 긴국훈장 무궁화장파 디이 l퍼상대훈장윤 받았다 

6) 한흥리(앓興멜 1897 -1979꾀 

본곡}이은 청주{“”’1-1)， 용익(깨야)익 이등로 옥넙운 

동7)<0 1'녀 교유지이다 후손이l껴 32년 동안 군포시 。1

천의 산본리 。]장응 역임한 한수교에 익하면 오늘날 

수리산역 양의 산본리 도장1한’1서 태어나 시흥초릉 

악교룹 졸업하고 얀양으로 이사하였마고 한다 그리 

긍얘 안양시 통안구 호계똥 즐-:-!o] 2보 주강도 있다 

호계동이 ~}양시 최남딘예 위지한 동려로시 그 서짝 

이 꾼포시 당성등 1!l시1전려 및 금정동 정인이고 조선 

일엽에 구군포사기려와 안은내(페 111) 사이에 정(군 

포장)이 섣치되었던 곳이P쿄 오능냥 군포와의 관련 

이 적지 않다 

한흥려는 10쇄1906)까지는 조부로부터 천지문 • 

소학 등음 배웠고 13살(1909)부터는 호계등 소재 낙영학교(햇핏까l!i) 2핵년에 편입했으나 이듬해 

폐교되자 수원문 반원연 4려(현 안산시 4동) 성9 장화익숙(j댄꿇와)에 연입5뼈 맹자 수학 • 열 

어 등을 수학하고 이어 1915년에 시흥공링보동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에 경성고등보동학퍼경기고 

교 전신) '?J한한 후 독링운동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1919년 그가 2 야연 예 벨어난 3 ， 1 운동에 

적콕적으로 가뜯뷰P켜 주도적인 역할을 수챙하였다 

그는 서올 당균공원에서 연f세를 부르고 이어서 기차 통학생의 임무로 옥링선언서를 분깨받아 시 

흥 얀양 군포역에서 한국의 자주욕링의 당연성을 역설하연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는 왜정 

에게 육보방망이로 정끽상에를 맞고 처1포되어 서대문 감유에 구곰되었다 

그 후 서윷 수창통에 소재한 정성보인학교(현 보인상고 전신)에 부임하였고 1927년 사째fJ.섣;)의 

대표격으로 열본학사시찰만，1 선말되어 연본을 시삼8)였다 1928년 서올으1 매일신보사이l 기자로 입 

사하기도 하였고 1945년 광녁 이 되자 안6J에 정1↑하였다 그 해 11 원 국가 산엽을 푸흥시키기 위해서 

는 우엇보다 공장응 세워야 한다는 띈념에 따라 안양시 안양통 603에 안양직물꼼장응 설립하였다 

3) 안양시천 흥페이지 몇 ~i;l{川 ~"tLf，; 강↑i였~(하권)" 꺼m양[\;9'앗~mf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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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이 말말하자 공장문응 닫고 5리 변썩1 있는 호계동 본가로 가있다가 그 해 12월에 

부산￡로 피난을 했다 이듬해 일자리를 찾던 중 부잔 시내에 소재한 국제신문사 기자로 취직했다 

1958년에는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시는 산업체를 육성해야 하며 한 산업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슬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신념윤 갖고 가슬학교 설핍을 신청， 인7)-를- 받아 공상의 

건불을 증 개축6써 소사공과기숭학교플 설립'f여 이사장에 취입하였다 3년 후(1961)에는 소사고 

등기술학교와 소사고등기술학교 전문부가 각각 증섣되었다 

1978년에는 고퉁교육의 기초인 전문대찍에 뜻을 두고 학교빔얀 한견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 

에 취임한 후 。1해 12월에 부천공업전문대학 설핍인가윤 받았다 이듬해(1 979) 3원 부천공업전문대학 

개교식에 참석한 후 이해 5월 8일 83세의 일기록 사망했다 

1990년 8월15일 자주」득립과 국가1갈전에 기여한 공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며 묘는 

시흥시 매호}동 산 26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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